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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인 강원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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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강원도 관광을 했습니다. 아침형 인간인 제 친구와 저는 일찍이 설악산의 케이블카에 도착하여 거의 최초의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설악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보니 큰 바위덩어리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울산 바위라고 하는데 기 이름에 관련된 전설이 재미있었습니다. 울산 비위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바위보다 그 크기가 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지방에서는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울산 바위의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바위가 울산으로부터 유명하다는 금강산을 향하여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다 보니 아름다운 산이 눈에 띠었습니다. 그 산이 설악산이었습니다. 북상하던 바위는 그곳이 금강산으로 착각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울산 바위라는 전설입니다. 하여튼 매봉, 병풍바위들을 보면서 정상 근처에서 케이블카를 내렸습니다.  산위에는 정상으로 관광객을 인도하는 계단이 여러층 있었습니다. 난간이 없었더라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에는 멀리서도 볼 수있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숩니다. 창공을 배경으로 휘날리는 정상의 태극기는 저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파노라마 전경은 관광객을 전 세계에서 불러올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화를 바탕으로 짐작을 하면 설악산 관광객들 중 아마도 50%는 외국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 구룹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 물었더니 싱가포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국에서 볼수 없는 살악산의 절경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보다 더욱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 설악산을 향하는 자동차의 행렬이 약 10킬로메타는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약 한 시간 만 늦게  관광을 하려했더라면 길에서 두 세시간 허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찍 행동을 한 우리들이 천만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향한 곳은 이북땅을 볼 수 있는 통일 전망대이었습니다. 38선 으로부터 88 킬러지점에 건조된 통일 전망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총을 멘 군인들의 조사를 받으면서 올라가 본 통일 전망대에는 북한산 상품들을 파는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각종 주류와 차종류를팔고 있었는데 사고 싶은 상품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하여 북쪽을 보니 북한 군의 초소도 보였고 한국군의 초소도 보였습니다. 북쪽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움직이는 물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분비는 남쪽에 비하여 북쪽은 죽은 땅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 전망대를 관광한 후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김일성의 별장도 구경했습니다. 김일성의 별장은 별 볼일 없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다만 김일성의 별장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 근처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별장도 이기붕씨의 별장도 있었지만 날도 저물었고 별로 흥미가 없어서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북단에서 보낸 하루는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세종대왕이 자기의 문등병을 고쳤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백암온천을 향하여 남쪽으로 차 바퀴를 돌렸습니다.  끝 

